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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CUS  “타이탄은 오렌지색 얼음세상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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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타이탄은

오렌지색얼음세상”

보이저호가 촬영한 타이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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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월 14일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

주국(ESA) 통제센터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

에착륙한호이겐스호가보내온정보를분석한결과

가 나오자 흥분에 휩싸였다. 1997년에 발사된 토성

탐사선 카시니-호이겐스호 중 타이탄 탐사선인 호

이겐스가 마침내 타이탄에 무사히 착륙, 사진과 관

측자료를보내온것이다. 이는또한그동안짙은대

기에 둘러싸인 채 지구 과학자들의 눈길을 거부해

온타이탄이사상처음으로모습을드러내는순간이

기도했다.

호이겐스, 타이탄 착륙성공 사진 보내와

타이탄은 태양계에 있는 수십 개의 위성들 가운데

달을 제외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의 가장

많은 관심을 끌어온 위성 중 하나였다. 그리고 호이

겐스의이번착륙으로타이탄은태양계에서달에이

어 두 번째로 인류가 만든 탐사선이 방문한 위성이

됐다. 타이탄이이처럼오랫동안과학자들의관심을

끌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? 

토성의 위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33개, 이 가

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타이탄이다. 하지만 지금도

토성의 위성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모두 몇 개가

존재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. 카시니-호이겐스가

발사된 1997년 10월 15일 이후 발견된 위성만 13개

나 되고 2004년 6월 1일에도 카시니호가 새 위성 2

개를발견했다. 

1655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호이겐

스에 의해 발견된 타이탄은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

타이탄 첫사진카시니가 촬영한 타이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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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듯이 우선 크기가 다른 위성들에 비해 월등히 크

다. 타이탄은 지름이 5천150㎞로 달보다는 훨씬 클

뿐 아니라 태양계내 위성 중에서 목성의 위성 가니

메데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. 특히 타이탄은 수성과

명왕성보다크다는점에서비록토성의중력에묶여

그 주위를 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위

성보다는오히려행성에가까운점이많다.  

우선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인

대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다. 대기 구성물

질도질소가대부분을차지하고원시지구에풍부했

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탄도 많이 포함돼 있다. 이처

럼 타이탄의 대기는 40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

의상황을그대로간직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는데

다 생명체 출현에 필요한 메탄 등 유기화합물이 풍

부하다는관측도계속나와과학자들의호기심을부

추겨 왔다. 과학자들은 지구의 경우 메탄과 같은 유

기물질이 풍부했을 것으로 보이는 원시대기에서 번

개 등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원시생명체가 탄

생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.

호이겐스는 이런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을 관측하

고생명체를탄생시킬수있는자연현상이일어나는

지밝혀내기위한각종관측∙측정장비를탑재하고

있으며 착륙과정에서 이들 장비가 관측한 자료들은

이에 대한 비밀을 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된다.  

호이겐스는 타이탄을 향해 하강하면서, 그리고 착

륙하는과정에서촬영한사진350여장과각종관측

자료, 분석 결과 등을 카시니호를 통해 지구로 보내

왔다. 이들 자료는 분석하는 데만 앞으로 수개월 또

는수년이필요할지도모른다. 하지만착륙후수시

간 만에 공개된 타이탄의 표면 모습은 수십 년간 타

이탄의실제모습을상상해온과학자들에게는그자

체만으로도경이로운것이었다. 

대기 ‥ 풍부한 메탄 안개, 표면‥얼음 뒤덮여

ESA가처음공개한사진은호이겐스가타이탄표

면 16㎞ 상공에서 촬영한 것이다. 해상도가 40ｍ수

준인 이 사진에는 가파른 지형에 액체가 흐른 어두

운 강바닥 같은 모양들이 해안선으로 보이는 곳과

이어져있는장면이담겨있다.

두번째사진은8㎞상공에서촬영한해상도20ｍ

짜리로 호이겐스의 착륙지점으로 추정되는 타이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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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탄 지형

타이탄 해안선



표면을 보여준다. 이 사진에는 높은 지대와 홍수로

쓸려나간 듯한 낮은 평원 사이에 해안선 같은 지형

이나타나있다. 

세 번째 사진은 호이겐스가 착륙한 뒤 촬영한 지

표면 사진으로 젖은 모래로 이루어진 강바닥 같은

표면에 검은 얼음 바위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모습

이다. 흑백으로 공개된 이 사진들을 컬러 처리한 모

습은 더욱 극적이다. ESA 과학자들은 호이겐스가

보내온 데이터는“메탄이 풍부한 안개로 뒤덮인 오

렌지색얼음세상”을보여준다고말했다. 

호이겐스는 착륙 후 주변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

송하는 것을 마지막 임무로 생명을 마감했다. 그러

나이것은타이탄의신비를풀어내는첫걸음에불과

하다. 과학자들은 앞으로 호이겐스가 보내온 많은

정보를 분석하고 여기에 3년 반 동안 토성궤도를 돌

면서토성과위성들에대한탐사를계속할카시니호

가 보내올 정보를 더해 토성과 타이탄의 신비를 한

꺼풀씩벗겨나갈것이다. 

카시니호는 2008년 7월말까지 토성 궤도를 최소

75회선회하고, 이과정에서타이탄을44회근접선

회하면서 토성과 타이탄, 그리고 다른 위성들에 대

한정보를지구로보내올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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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탄 표면 컬러 처리

(왼쪽) 타이탄 표면 크기

(오른쪽)


